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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는 현장이고 21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

이기도 하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의 바다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으며,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인접해 있다. 남중국해는 이미 전 세계적 세력 균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 권력 정치의 핵심점이기도 하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중첩된 곳이고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전 세계 해상 교통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육상강국에

더해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해양강국 건설 목표는 더 구체적으로 “해양

실크로드” 구상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2010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주권 사항이고 “핵심이익”에 속한다고 발표하

였고 남중국해 문제의 본질은 영유권 분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기 때문에 제3자인 미국이 개입할 소지

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가입도 하지 않은 유엔해양법협약으로 가입국 회원인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고, 강제 효력이 없는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 결

과를 중국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에 따라 미국이 견제에 나섰으며 더 나아가 오늘날 중국과 미국은 남

중국해에서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경제력

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을 자신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신냉전 시기 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괌과 일본에 해군기지를 가진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 위치가 서태평양과 인

도양을 이어주는 최단항로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 해군의 구축함이 동원되고

공군의 정찰기가 정찰하는 군사훈련(항행 자유 작전: FONOP)을 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아

태지역으로의 재균형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아태지역을 세계 군사전략 상 최우선 지역으로

평가하고 전력을 증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일본, 호주, 인도와 더

불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군사적 개념이지만 미국이 동

남아 지역에 투자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021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며 해양안보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논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남중국해 정책의 변화 원인 및 과정을 제시하고 미국의

남중국해에서 가지는 전략적, 국제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이익으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세력균형 정책을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 신냉전 시기 봉쇄전략을 실시하고 있



음을 논술한다.

2. 이론적 논의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말 월츠가 개발한 세력균형 이론을 분석틀로 한다. 다수의 주권

국가가 병존하는 상황 속에서 특정의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를 점유하는 것을 저지하고 각국

또는 국가군 간에 세력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세력균형은 국가 간

에 있어서 힘의 분포가 균등한 상태 또는 그것을 형성하는 유지하는 정책이다. 국가는 하나

의 단일한 행위자로 최소한 그 보존을, 최대한 세계지배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그리고 국가

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내부적 및 외부적 수단을 동원한다. 경제발전, 군비증강, 전략개

발 등이 내부적 수단이라면 동맹은 외부적 수단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 확보와 견제를 놓고 상호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열세에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 세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반적 세력 측면에

서 미국과 여전히 격차가 크다.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다. 분쟁 당사국 간의 도서 주권, 해역 획정으로 인해 파생된 영토분쟁 및 해양권익

분쟁인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 남중국해 역내, 역외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이 내포된 복잡한

분쟁이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지역 분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

으며 남중국해 정책도 점차 변화해 왔다.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무엇

인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남중국해 정책, 향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 및 대미 정책을 전

망하고, 신냉전 시기 미국의 남중국해 봉쇄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3.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100여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 전략의 초석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패권을 막는 데 주력해

왔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해상 거점으로서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중

국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을

도와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을 회수해 주었다. 둘째, 냉정 시기에는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을 이용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

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셋째, 2010년 즈음부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중국과 영해나 해양 권익의 분쟁은 없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 권리와 미국의 해상패권 수호 외

에 전반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전략 뒤에 숨은 미국의 대

외정책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패권과 해상 항행의 자유 수호는 제2차 세계대

전 종전 이래 일관된 미국의 해양 전략 목표로써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으나

대통령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대외이념은 크게 다르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대외정책 이념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미국 우선주의’가 그의 행정부의 주요하고 우선적인 주제가 될 것이

고 나의 대외정책은 영원히 미국 인민의 이익과 미국의 안보를 모든 것에 우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재차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이념을 강조

했다.

2017년 12월 18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을 미

국의 전략적 라이벌로 명시하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에 단독 또는 동맹국들과 함께 전 세

계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

특히 2017년 10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용

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삼았다, 그 내

용은 어떤 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도·태평양 지

역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남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 항행의 자유와 상

업적 자유의 확보하는 것인데, 중국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보았다.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이념 아래, 트럼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 북핵 및 경제무역

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의 패권을 수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북핵 대응 및 미국과 아시아 태평

양 국가들, 특히 중국의 경제무역 불균형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의 아

시아·태평양 정책의 첫 번째 관심사였지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 중 남중국해

문제도 트럼프행정부에서 간과할 수 없었다.

남중국해는 지정학적 가치가 크다. 현재 세계 해상 최강자인 미국의 세계 해양 공해의 지

배력과 통제는 따라올 국가가 없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해상

통로이자 미국 태평양 함대의 중요한 권력 투사(投射) 지역으로서 미국의 해양 전략 및 아

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중국해 바다의 통제를 유지하고 이

해역에서 미국 해군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 해양 전략 및 태평양 함대의 중요한

목표이다.2)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권리를 계속 유지하였다. 미국의 전 세계 해상패권

을 수호하고 전 세계 해양 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매년 전 세계 주요 해역

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행동을 하고 ‘ 타국의 지나친 주권 및 해양권익 주장에 도전하고

있다. 2020년 7월 13일 폼페이오(Mike Pempeo)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주

장이 무효이자 불법이며, 미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중국

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이용해 동맹국과 아세안 연안국을 괴롭히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비회원국으로써 중립적 위치에 서

겠다는 입장과 다른 태도였다.3)

1) The White House，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December 201

7，https://www. whitehouse. gov /wp － content /uploads/2017 /12 /NSS － Final － 12 － 18

－ 2017 － 0905. pdf，pp. 1 － 55．
2) 黄凤志、刘瑞: 《应对中美关系南海困局的思考》，《东北亚论坛》2017 年第2期
3)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08100&memberNo=7092534&vType=VER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08100&memberNo=7092534&vType=VERTICAL(�˻���


폼페이오(Mike Pempeo)의 성명은 남중국해 중재 결정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권

리를 ‘완전한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국제법으로 격상시키고, 국제법 수호를 핑계로 전 세계

에 잘못된 메시지를 조작,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합법과 불

법의 싸움이며 국제법 수호 및 국제적 파괴의 싸움으로 포장하려고 하였다.

현재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가 그 근해 자원의 주권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지지

하고 있다.

4. 결론

네스 월츠는 “국제정치학에서 두드러진 정치이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력균형이론이

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힘에 대한 균형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다. 기존 패권국 미국과 현

재 부상하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세력균형이론으로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전략과 중국에 대한 신냉전 시기 봉쇄정책에 대해 논술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학문이라 함은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만 중미 갈등 구도에 직접 휘말리지 않고 “한국 우선주의”

균형외교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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